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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달 초 갤럽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. 2000

년대 초반부터 축적된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40%는 이·팔 갈등을 자국 안보에 

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여겨왔다. 또 50~60%는 이스라엘에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다. 

미국 정계 내 유대계 영향력, 복음주의 기독교도의 친이스라엘 정서, 중동 내 이스라엘의 전

략적 가치 등이 그 배경이다. 

 

그런데 최근 조사 결과는 좀 달랐다. 2023년 이스라엘·하마스 전쟁 이후 이·팔 갈등을 자국 

안보 위협으로 본 미국인이 52%로 늘어났다. 그도 그럴 것이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

스라엘 기습 공격 당시 미국인과 미국·이스라엘 이중국적자 45명이 죽거나 인질로 잡혀갔

다. 더 눈에 띄는 변화는 이스라엘에 대한 '우호' 여론과는 별개로 미국인의 팔레스타인 사

람들을 향한 '동정' 여론이 이례적으로 높아진 것이다. 전쟁이 길어지고 이스라엘의 지나친 

군사 대응으로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 위기가 악화하자 이스라엘인에 대한 동정 여론은 2020

년대 초 55% 내외에서 2025년 46%로 떨어졌지만,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동정 여론은 25% 

안팎에서 33%로 올랐다. 

 

이러한 인식 변화는 유권자의 태도 변화로 이어졌다. 아랍계·무슬림 유권자 일부는 조 바이

든 행정부의 이스라엘 지원과 휴전 협상 실패에 실망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로 선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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했다.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는 아랍계가 밀집한 미시간주 디어본에서 42%를 득표

했지만, 카멀라 해리스 후보는 36%에 그쳤다. 지난 대선 당시 바이든 후보가 이 지역에서 

압승을 거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.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유고브가 아랍계를 상대로 벌인 조

사에서도 이·팔 갈등을 잘 해결할 후보로 트럼프는 39%, 해리스는 33%의 지지를 받았다. 

트럼프 대통령의 사돈이자 둘째 사위의 아버지인 레바논계 마사드 불로스는 선거 기간 아

랍계 커뮤니티에서 적극적인 지원 유세를 펼쳤고 이후 중동 문제 선임 고문으로 발탁됐다. 

 

한편 유대계 유권자의 변화는 크지 않았다.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유대계는 

75% 안팎이 꾸준히 민주당에 투표해왔으며, 이번 대선에서도 79%가 해리스 후보를 선택

했다. 팔레스타인과의 공존을 지지하는 유대계 미국인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

강경 보수 정부에 비판적이다. 2020년 퓨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유대계 유권자 73%가 트럼

프 당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. 

 

이스라엘·하마스 전쟁을 계기로 뚜렷하게 변한 미국 여론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·팔 정

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. 이를 뒷받침하는 움직임이 벌써 감지되고 있다. 올 2월 트럼프 대

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의 회담 직후 미국이 가자지구를 인수해 팔레스타인 주민을 내보낸 

후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. 그러나 국내외에서 강한 반발이 일자 3주 뒤 

계획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한발 물러섰고 한 달 후에는 가자지구에서 아무도 추방되지 않

을 것이라며 태도를 바꿨다. 

 

트럼프 대통령이 지대한 관심을 두는 이스라엘·사우디아라비아 관계 정상화의 중재 역시 

이런 변화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.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수교를 자신의 대표 업적인 아브라

함 협정의 완결판으로 여기며 성사에 강한 집착을 보인다. 하지만 사우디는 이슬람권 정서

와 국제 여론을 고려해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 수립 없이 수교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

고 있으며 미국 내 높아진 팔레스타인 동정 여론도 사우디의 태도와 맞닿아 있다. 이런 흐

름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처럼 일방적인 친이스라엘 정책만을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

이다. 

 

 

* 본 글은 3월 25일자 매일경제에 기고한 글이며,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

니다. 


